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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 of a mind map for relief of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es in outpatient departments in cancer hospitals. Methods: We developed a mind map 
to reduc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us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2 to April 2013. Participants were 35 nurses working 
in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a cancer hospital.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mind map program bi-
weekly for 10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x2-test, Mann-Whitney U test, paired t-test, and Wilcoxon sign rank 
test with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physical burnout and total burnout scor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intervention group which took the mind map program.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the mind map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burnout in outpatient departmen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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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발

달,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의료 소

비 패턴 또한 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병원들은 변화하

는 환경과 무한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

을 세우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

객 만족 또는 고객 감동을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부분이다. 병

원은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이 정한 감정표현 규

범을 익힐 수 있도록 공식적인 친절교육 및 자체적인 고객만

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인 및 직원을 교육하고 있다. 

이 중 외래는 환자가 처음 내원할 때 접하게 되는 장소로 이

곳에서 받은 느낌은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 실제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만족도 

및 병원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절도인 것으로 나타나 외래간호사의 

친절성이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외래간호사는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밝은 표정과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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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응대, 공손한 말투 등과 같은 감정표현 규범이 강조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외래진료의 흐름이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미소를 짓는 등

의 표면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간호사가 자

신의 감정을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표출하도록 강요받으면 우

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 

감정노동은 조직원이 경험하는 감정과 조직이 허용하는 감

정표현 규범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조직원이 자신의 감정

이나 감정표현을 규범에 맞게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4], 이러한 감정노동은 실제 감정과 규범이 조화를 

이룰 경우 그 강도가 낮아지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개인의 감

정 표출이 어려울 경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스

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5], 이

러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이를 반

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된다. 

소진이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업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

적인 근무태도, 환자에 대한 관심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이다[6]. 병원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의 경우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서도 소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증도가 높은 암 환자를 돌보는 암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소진 정도가 높으며[7], 감

정노동 및 소진이 초래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될 경

우 간호사 자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조직의 성과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감정노동 정도는 간호사

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노동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

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감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표면적인 감정표현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병원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 규범과 간호사들의 

내적감정 및 사고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

다[8-10].

마인드맵은 영국의 심리학자 Buzan[11]이 두뇌이론을 바

탕으로 고안해 낸 학습이론으로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지도로 그리는 방법으로 생각의 지도라 

할 수 있다. 마인드맵은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학습효과를 높

이는데 활용되어 왔으며, 또한 마인드맵이 스트레스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등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

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2,13]. 마인드맵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간의 갈등을 균형

있는 관점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이 적

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다[13]. 실제로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불안감

소를 간호중재로 수행한 결과, 마인드맵을 수행한 그룹은 불

안과 혈압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마인드맵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14]. 또한 간호사의 소진 감소를 위한 중재로 마인드맵을 

제안한 Shaun과 Sandra[15]는 간호사가 소진을 경험 할 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봄으로써 내적갈등과 스트레스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중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학적 중재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암전문병원 외래 간호

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및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

동 및 소진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마인드맵의 활

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암전문병원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마인드맵이 감정노동과 소

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및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과 소진

의 차이를 파악한다.

 마인드맵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마인드맵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마인드맵이 암전문병원 외래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마인드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감정노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

 가설 2. 마인드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마인드맵이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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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일 암전문병원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표본수의 결정은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연구[16]를 참조하여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Wilcoxon-Mann-Whitney 검정에서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effect size) 1.0,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14명으로 총 

2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총 41

명 중, 책임연구자 1인 및 마인드맵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3인

을 제외한 37명 전수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

였다. 두 집단의 배정은 난수표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에 22

명, 대조군에 15명이 배정되었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험군

과 대조군 각각 1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21

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35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 규범에 차이가 존재할 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외적으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조절하려는 개

인의 노력이다[4]. 본 연구에서는 Brotheridge와 Lee[17]가 

개발한 감정노동도구를 Jung[18]이 번역하고, Jeon[19]이 수

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의 1~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 

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였다.

2) 소진 

소진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업무 스트레

스 반응의 한 형태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근무태도, 환자에 

대한 관심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이다[6]. 본 연구에서는 Malakh-Pines, Aronson

와 Kafry[20]가 개발하고 Hong[2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 각 7문

항씩 총 21문항의 1~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3이었다. 

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연구의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기

관의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IRB No. NCCRE-12-007)의 승

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연구목적과 절차 및 자

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

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

년 4월 30일까지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일반적 특성 및 직업 관련 특성, 감정노동, 소

진에 대한 설문지를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중

재 프로그램 시행전에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2) 마인드맵 개발 및 적용

마인드맵이란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방법으

로 Buzan[11]이 두뇌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해 낸 학습이론이

다. 마인드맵은 학습 외에도 기억력 및 업무능력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 속으로 깊

이 들어가서 내적 자아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자신을 성찰하

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맵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3인이 감정

노동과 소진 및 마인드맵 관련 선행연구[13,14]와 의과대학 학

생에게 마인드맵 교육을 1회 30분 실시한 것과[22]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 2회, 총 14회 진

행한 것[12]에 기초하여, 감정노동과 소진을 해소시키기 위한 

마인드맵을 한국부잔센터(BuzanKorea)의 자문을 받아 매회 

120분씩 2주에 1회, 총 5회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각 회차 당 

핵심주제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핵심 주제를 

상징하는 단어나 그림을 중심 이미지로 그리고, 중심 이미지

로부터 방사상으로 선을 그어 발상된 각각의 핵심 단어를 연

결하며 자유롭게 연상하고 체계화 시킨 후, 매 회차마다 2명의 

간호사가 자신의 맵을 발표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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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1]에서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 경험의 구조는 ‘밑

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름’,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함에 외로움을 느낌’, ‘간호전문직과 서비스의 경계

에 대해 갈등함’, ‘내 ․ 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마음을 다스

림’, ‘경력이 쌓이면서 강요된 감정과의 갈등에서 벗어남’의 5

개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마인드맵의 핵심 주

제를 다음 5가지로 명료화하고, 연구자는 각 회차 당 핵심 주

제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감정을 억누름’, ‘외

로움’, ‘갈등’, ‘마음 다스림’, ‘갈등에서 벗어남’ 으로 명료화

한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나 그림

을 중심 이미지로 그리게 되며, 중심 이미지로부터 방사상으

로 선을 그어 발상된 각각의 핵심 단어를 연결하며 자유롭게 

연상하고 체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각 속으로 깊

이 들어가서 내적 자아를 효과적으로 통찰하여, 감정을 표현

하고 나아가 감정노동의 긍정적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도록 하

였다.

3) 사후 조사

총 5회의 마인드맵이 종료된 후, 감정노동 및 소진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

조군에게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윤리적인 부

분을 고려하여 실험군의 중재가 종료된 후 유인물을 통해 마

인드맵을 소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x2-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정규분포를 보인 변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정

규분포를 보이지 않은 변수는 Wilcoxon sign rank 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총 35명으로 실험군 21명, 대조군 14명이었

다. 일반적 특성 즉,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 관련 특성 즉, 근무경

력, 외래근무기간, 외래근무사유, 매일 담당하는 환자수, 부서

내 지지받는 동료유무, 간호직 선택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소진 동질성 검정 

마인드맵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감정노동 및 소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정 노동은 

실험군이 57±4.16점, 대조군이 67.86±4.14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진 또한 실험군이 58.24±10.89

점, 대조군이 64.71±8.2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또한 신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정서적 소진 모든 영역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 가설검정

1) 가설 1

“마인드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감정노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2) 가설 2

‘마인드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소진점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75.00, p=.015). 이를 paired t-test로 검

증한 결과 실험군은 58.24점에서 마인드맵 중재후 54.10점으

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t=2.44, 

p=.024), 대조군은 실험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소진의 하위요인들 중 신체적 소진의 경우 두 그룹 간에 차

이가 있었으나(U=69.50, p=.008), 각 집단간의 전후 차이에

서는 두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신적 

소진은 두 그룹 간에는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군은 18.24점에

서 16.62점으로 감소하여 실험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2.38, p=.027)(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암센터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마인드맵 적용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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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5)

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14)

x2 p
n (%) n (%)

Age (year) ＜35
≥35

16 (76.2)
 5 (23.8)

 9 (64.3)
 5 (35.7)

0.58 .47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0 (47.6)
11 (52.4)

 3 (21.4)
11 (78.6)

2.56 .162*

Religion Yes
No

12 (57.1)
 9 (42.9)

10 (71.4)
 4 (28.6)

3.58 .488*

Education level Diploma
Bachelor
≥Master

 6 (28.6)
 9 (42.9)
 6 (28.6)

 3 (21.4)
 8 (57.1)
 3 (21.4)

0.71 .738

Total length of career (year) ＜5
5~9
≥10

1 (4.8)
11 (52.4)
 9 (42.9)

 5 (35.7)
 4 (28.6)
 5 (35.7)

5.49 .068

Length of career in 
outpatient clinic (year)

＜3
≥3

16 (76.2)
 5 (23.8)

10 (71.4)
 4 (28.6)

2.56 .526*

Reason for work in
outpatient clinic

Voluntary
Involuntary

14 (66.7)
 7 (33.3)

10 (71.4)
 4 (28.6)

0.32 .533*

Number of assigned patients 
per day

＜50
≥50

15 (71.4)
 6 (28.6)

 7 (50.0)
 7 (50.0)

1.65 .199

Supporters within 
the department

Yes
No

17 (81.0)
 4 (19.0)

12 (85.7)
 2 (14.3)

0.16 .544*

Motivation for nursing Willingness
Unwillingness

16 (76.2)
 5 (23.8)

13 (92.9)
1 (7.1)

1.10 .366*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5)

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14)

U p
M±SD M±SD

Emotional labor 67.57±4.16 67.86±4.14 143.50 .843*

Burnout Total
Physical burnout
Mental burnout
Emotional burnout

 58.24±10.89
21.52±4.23
18.24±4.40
18.48±3.07

64.71±8.25
24.14±2.95 
20.93±3.93
19.64±2.46

 88.50
 81.00
 94.50
 98.50

.068*

.053*

.074*

.244*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마인드맵은 외래 간호사의 소진경감

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암센터 외래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소진정도가 높은데 이는 근무시간 내내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환자, 보호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외래 업무 특성과 더불어 암 환자 스스로가 재

발 및 죽음에 대한 공포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에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요구도가 높기 때문이다[23]. Wilson[13]은 

마인드맵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간의 갈등 간에 균형있는 

관점을 지니도록 시도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적극적이고 주도

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

다. 마인드맵은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고 단어나 이미지를 표

현하여 유사한 것 또는 인과과정을 연계시키면서 생각을 조직

화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마인드맵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 상

황과 감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통찰력을 통

하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23]마인드맵은 간호사의 소진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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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Mind Map o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N=35)

Variables Categories Groups
Pre Post Pre-Post

U p
M±SD M±SD  t or Z (p)

Emotional labor Exp.
Cont.

67.57±4.16
67.86±4.14

66.38±4.21
67.36±4.97

1.164 (.258)* 
0.416 (.685)†

138.00 .778‡

Burnout Total Exp.
Cont.

58.24±10.89
64.71±8.25

54.10±6.54
61.50±9.78

2.448 (.024)*
1.716 (.110)†

 75.00 .015‡

Physical 
burnout

Exp.
Cont.

21.52±4.23
24.14±2.95 

20.05±3.12
23.43±3.87

2.016 (.066)*
1.145 (.273)†

 69.50 .008‡

Mental 
burnout

Exp.
Cont.

18.24±4.40
20.93±3.93

16.62±2.57
19.21±4.22

2.389 (.027)*
1.977 (.070)†

 91.00 .061‡

Emotional 
burnout

Exp.
Cont.

18.48±3.07
19.64±2.46

17.43±2.31
18.86±2.56

2.038 (.055)*
1.246 (.235)†

109.50 .210‡

*paired t-test; †Wilcoxon sign rank test;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위한 중재방안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마인드맵이 감정노동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a[10]의 연구에서 정신적 직무부

담이 감정노동에 영향력 있는 1순위 변수라는 연구결과와 간

호사의 소진 영향 요인을 분석한 Kim 등[24]의 연구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에 근거

해 볼 때, 마인드맵이 평일 외래 업무가 끝난 후 120분간 진행

된 점이 실험군으로 하여금 비록 연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또 하나의 업무 스트

레스 요인 및 직무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마인드맵 적용기간은 2주 간격으로 10주간 총 5회 진

행된 것에 비해, Kim[12]의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장애아동 어

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킨 프로그램은 주 2회, 총 14회 진

행한 것을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시간 외에는 마인드맵을 

추가로 적용할 기회가 없었기에 개인별 자기 성찰을 통한 내

면의 긍정적 변화를 망각하게 하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마인드맵을 활용한 

가사분석활동이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

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Kim[12]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자들이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맵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 회차 당 2명의 간호사가 자신의 맵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맵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아동어머니라는 공통된 그룹의 특성을 배경

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대상자들 간 상호지지되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마인

드맵 적용시에는 맵토론 시간을 갖는 것이 감정노동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마인드맵이 감정

노동 점수를 실험군에서 약간 경감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기에 이와 같이 마인드맵 진행 방법 또는 실시 회

수를 본 연구설계보다 더 증가시킨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감정노동은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감정노동이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면 소진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25], 감정노동과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호분야에서 마인드맵은 환자 간호 

및 건강 증진 활동 계획 수립, 질병 과정 도식화, 감별 진단 내

리기,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 등의 구조

화된 계획 수립이나 학습 효과를 위한 중재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26,27]감정노동이나 소진 등 신체, 정신, 정서적 증상

을 위한 중재로 이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암전문병원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직업 관

련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외래간호

사의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마인드맵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을 주는 중재 프로그

램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실험군이 마인드맵을 충분히 익

히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초기인 

1회, 2회 차에는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

았고, 핵심 주제를 자유롭게 연상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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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3회 차부터 작성법을 거의 익혔고,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둘째, 실험군

이 외래 근무 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은 마인드맵 자체가 실험

군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회당 120분의 시간 외에, 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

후에 마인드맵을 적용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

한점을 근거로 향후 파지효과(retention effect)를 기대할 수 

있도록 12회 이상의 토론시간을 병행한 마인드맵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암전문병원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마인드맵이 감정노동과 소

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마인

드맵이 소진을 감소시켜 암센터 외래근무 간호사를 위한 소진

경감 중재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정노동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2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

인드맵을 활용하는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 관련 특성과 감정노동

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소진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외래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부서 내 마

음을 나누고 지지가 가능한 동료가 없는 경우 점수가 높게 나

타났고, 특히 신체적 소진보다 정신적 소진에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인드맵이 감정노동 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주 2회, 8주 이상의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부서 내에 함께 일하는 

동료 간 마음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경험적 구

조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암 환자를 돌보

는 간호사의 실정에 맞는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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